
이 민 준

“야, 박성규 너는 베트남 놈이 왜 우리나라에서 사는 거야? 너희 나라로 

가 인마.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태권도라도 잘 하던지.”

태권도 학원에서 나오는데 준우와 그 친구들이 성규를 괴롭히고 있었습니

다. 성규는 다문화가정으로 엄마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규는 얼굴

이 좀 검기에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야, 김준우. 너는 왜 성규가 베트남 사람이라고 그러냐? 성규 아빠가 분

명 한국 사람인데…….”

내가 참견을 하자, 준우는 성규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니 성규도 베트남 사

람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가끔씩 그렇게 인권을 무시당하는 성규를 돕고 있

지만 덩치가 큰 준우가 나에게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성규야, 준우가 하는 말 신경 쓰지 마. 너는 분명 한국 사람이야. 내가 옆

에서 도와줄 테니까. 너도 떳떳하게 준우한테 덤벼.”

힘 있는 애들이 성규를 괴롭힐 때마다 나는 그를 지켜주곤 했습니다. 그러

던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런, 저런, 저걸 어째.”

텔레비전을 보시던 엄마가 외마디 비명만 지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다가가 텔레비전 화면을 보니 흑인인 미국 사람이 길거리에서 동양인을 막 

때리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의 설명을 들으니 아무 잘못도 없는 동양인이 

그냥 지나가다가 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 저 흑인은 왜 동양인을 무조건 때린대요?”

내가 흥분하여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서로 피부색이 다르다하여 인권을 무시하기 때문이지.”

“아니 자신들도 피부색이 검어 백인들한테 수백 년간 멸시를 당하며 노예

생활을 하고도 동양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텔레비전에서 동양인의 인권을 무시한 그들의 폭력적 행동을 보면서 

학교에서 배운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종, 종교, 빈

부, 남녀노소 등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대우받지 않는 다고 합니다. 한마디

로 사람은 모두가 평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때 백인의 노예로 생활했

인권 지킴이



던 흑인이 이제는 황인종을 무시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

다. 이 지구상에는 피부색이 다른 여러 인종이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그들

은 모두가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이 사는 

곳에 동양인이 섞여 산다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성규를 괴롭히는 친구들한테도 인권이 무엇인지 알려주어 깨닫게 

해야겠구나.’

나는 마음속으로 친구들한테 인권에 대한 공부를 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태권도 학원으로 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우가 또 성규를 괴롭히고 있었

습니다.

“야, 이 검둥아. 태권도 품새 연습 좀 많이 했냐?”

그러면서 준우와 그 친구들은 몸집이 작은 성규의 머리를 한 대씩 쥐어박

았습니다. 순간 내가 준우를 불러 세웠습니다.

“야, 김준우. 왜 성규가 검둥이냐? 너 자꾸 성규의 인권을 무시하면 내가 

그냥 안 둔다.”

그러자 준우가 이번에는 나한테 덤볐습니다. 순간 나는 기마자세를 하고 성

규를 꼬나보며 말했습니다.

“한판 뜨려면 덤벼.”

그러자 준우가 머뭇거렸습니다. 그 때 내가 준우한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인종이 섞여 살고 있다. 백인도 흑인도 그리고 우리 

아시아인도 함께 어울려 살고 있다. 그런데 피부색이 다르다하여 서로 편을 

갈라 헐뜯고, 무시하고, 싸운다면 평화가 유지되겠냐? 서양에 사는 백인이 

준우 너한테 피부가 누렇다고 무시한다면 좋겠냐?”

나의 설득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인권이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준우 네가 나와 싸워 이길 수 있으면 성규를 괴롭혀도 좋아. 그러나 

나를 이기지 못하면 앞으로 성규를 괴롭히지 마.”

우리 태권도 학원에서 내가 제일 먼저 품띠를 땄기에 아무도 나를 무시하

지 못했습니다. 준우는 나의 뱃장에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준우는 더 이상 성규의 인권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